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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그림찾기 정답

스포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토론토 랩터스가 2018-

2019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

면서 30개 구단 가운데 챔피언결정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팀은 6개로 줄었다. 

토론토는 이번 시즌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밀워키 

벅스를 상대로 2패 후 4연승을 거두며 1995-1996시즌

부터 리그에 참여한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결

정전에 올랐다. 

NBA 30개 구단 중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최근 5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오르는 팀이 있는가 하

면 몇십 년이 지나도록 챔피언결정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팀들도 있다. 

지난 28일‘연합뉴스’에 따르면 NBA 30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챔피언결정전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중 가장 오

랜 기간 챔피언결정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팀은 LA 클

리퍼스다. 1970년 창단한 LA 클리퍼스는 올해까지 49

년간 챔피언결정전에 나가지 못했다. LA 클리퍼스는 챔

피언결정전은 고사하고 콘퍼런스 결승에도 한 번도 못 

올라갔다. 

덴버 너기츠도 이에 못지않다. 1976-1977시즌부터 

NBA 리그에 참여한 덴버는 1984-1985시즌과 2008-

2009시즌 두 차례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 올랐지만 두 번 

다 LA 레이커스의 벽에 막혔다. 덴버는 이번 시즌 정규

리그에서 서부 콘퍼런스 2위를 차지, 챔피언결정전 희망

을 부풀렸으나 플레이오프 2회전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 3승 4패로 패했다. 

‘농구 황제’마이클 조던이 구단주인 샬럿 호니츠도 

1988-1989시즌부터 지금껏 챔피언결정전은 늘‘먼 나

라’얘기였다. 이 팀도 동부 콘퍼런스 결승 진출 한번 없

는 신세다. 

샬럿보다 1년 늦은 1989-1990시즌에 데뷔한 미네소

타 팀버울브스도 마찬가지다. 케빈 가넷이 팀을 이끌던 

2003-2004시즌 서부 콘퍼런스 결승까지 올랐지만 당

시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버틴 LA 레이커스

에 패했다. 

2004-2005시즌부터 2016-2017시즌까지 1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하다가 2017-2018시즌 모처럼 

NBA 챔피언 결정전에 한번도 진출하지 못한 팀은?

세계 최정상급 골프 선수들이 US오픈에 단체로 출전

을 거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골프협회(USGA)

의 독단과 전횡에 분노한 최정상급 선수 상당수가 올해 

US오픈에 출전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선수는 전날 

골프다이제스트와 인터뷰에서“2016년 US오픈 이후 

10명에서 15명의 선수가 US오픈을 거부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폭로했다.‘US오픈 파업’을 전한 이 선수는 

PGA 투어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는 정상급 선

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US오픈 출전 거부 의사를 드러낸 선수 가운데 더스틴 

존슨(미국)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선

수는“우리가 출전하지 않으면 대회도 없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US오픈에 대한 선수들의 반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PGA투어와 유럽프로골프투어 등이 메이저대회로 인

정하는 US오픈은 대회 주최, 주관, 운영은 USGA가 맡

는다. USGA는 US오픈 때면‘가학적’이라는 비판을 들

을 만큼 혹독한 코스 세팅으로 선수를 괴롭힌다. 깊고 

질긴 러프, 딱딱하고 빠른 그린, 좁은 페어웨이, 긴 전장

은 US오픈 개최 코스가 갖춰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선

수들은 버디 사냥보다는 보기를 피하려 쩔쩔맨다. 

한 선수는“USGA는 언더파 우승 스코어가 나오지 않

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면서“이런 일이 해

마다 되풀이되는 건 미친 짓”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선수들은 USGA가 PGA투어 전문가를 배제한 채 독

단적으로 코스 레이아웃과 핀 위치를 결정하는 것도 이

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US오픈 TV 중계권료가 

FOX가 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3,700만 달러에서 

9,300만 달러로 치솟았음에도 상금 규모는 커지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갖고 있었다. USGA는 이런 사실이 알려

진 직후인 28일 US오픈과 US여자오픈 상금을 50만 달

러씩 증액시켰다. 

올해 US오픈은 다음 달 14일부터 나흘 동안 캘리포니

아주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다.

“정상급 골프 선수들 US오픈 출전 거부 논의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2018-2019시즌 다시 정규리

그로 시즌을 마감했다. 

토론토와 함께 NBA 입문 동기인 멤피스 그리즐리스

도 아직 챔피언결정전에 나간 적이 없고, 2002년 창단

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앞서 언급한 팀들에 비하면 

아직 챔피언결정전에 나간 적이 없다고 불평하기는 이

른 편이다. 

▲ LA 클리퍼스는 올 시즌도 챔피언결정전과의 인연은 맺지 못했다.


